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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22년 2월 8일(화) 최정우 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실 설치 !     

       규모와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

※ 고용인원 10만명 이상 국가산업단지 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정보. 2021년 11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표 인용]

* 임차업체는 입주업체에 포함. *총고용인원수에 일부 편차 있음. - 임차율 48.8%. 

-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실 의무화할 때 작은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휴게시설 의무화 배제 

법 개정 취지 무색, 정작 휴게시설 절실한 곳에 대책은?

- 작은사업장 공동휴게실 등 대안정책 시행령에 담겨야. 정부, 지자체 지원과 정책 입안 필요, 

지역 노동조합, 사용주협의회와 협의 필요

- 위 서울, 남동, 반월, 시화 10만 이상 고용인원의 국가산업단지 평균 임차율은 48.8%로 공용휴

게실 설치 등 정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1) 개요

산업단지 입주(개사) 임차(개사) 고용 
현황(명)

업체당 평균  
 고용인 
수(명)

당월 전월

서울 12,652 12,711 2,854 143,749 11.4 

남동 7,298 7,235 4,719 103,008 14.1 

반월 8,429 8,217 4,574 111,156 13.2 

시화 10,772 10,742 6,943 124,015 11.5 

계 39,151 38,905 19,090 481,92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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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시설 촉구!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2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강당

2) 진행 

○ 진행 안 

- 사회: 민주노총 유안나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발언 1.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발언 2.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1. 서울 남부 노동자의 미래사업단 서다윗 집행위원장 

- 현장 발언 2.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윤민례 수석부지회장 

- 이후 공동실천사업 발표: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3) 취지

- 올해 8월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

를 부여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요구안을 12월 발표했습

니다.

-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설치가 절실한 대상은 바로 중소 영세 비정규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필요

고, 법적으로 의무설치와 공용휴게실 마련 등 안전 노동,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산재 사고가 더 잦은 곳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휴

게실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을 설치는 의무화 한다는 것은 근로

기준법, 공휴일, 산안법 등 수많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차별과 배제의 골을 깊게 그것도 법

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이에 공단(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

동자의 휴게실 실태와 규모별 차등을 두려고 하는 시행령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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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사업장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실 설치  

         규모와 업종 차별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

우리는 힘들고 지쳤을 때 쉬고 싶다는 말을 되뇌인다. 일터에서 고된 노동을 내려

놓고 잠시나마 쉬는 것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는 것이고. 안전

한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잠시나마 ‘쉬

고 싶다’라는 말을 되뇌고 있다.

일터에서 잠깐의 휴식이 제일 절실한 노동자는 누구일까? 바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이다. 사업장 규모도 작고, 자본의 규모도 영세한 노동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

규직 노동자들, 노동법도 산안법도 누리지 못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다. 바로 

이들에게 잠시나마 쉴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 것이다.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올 8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곧 입법예고 될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에 노동현장

의 휴식권이 좌지우지 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12월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적

용, △휴게실 최소 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마련, △노동

조합과 휴게실 설치 합의를 시행령에 명시하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모든 노동자의 휴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용 규모, 사업장 면적, 특정 업

종 등 어떤 기준도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시행

령안에서는 상시 노동자수 기준 2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휴게실을 설치를 의무화

하려 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에 무색하게 열악한 곳, 휴식을 위한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 영세 사업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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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공휴일, 산안법, 직장 내 괴롭힘법 등 많은 법에서 규모 차별 상시노동

자수로 갈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법으로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가 높다. 따라서 휴게공간과 환경 또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를 박탈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업종과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이라 불리는 ‘산업단지’는 구조고도

화, 첨단, 스마트 산단을 앞세우며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외관은 거대한 신축 건물

로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은 열악하기 이

를 데 없다. 2021년 11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입주업체

당 평균 고용인원은 17.4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아파트형 공장화된 서울, 안산, 

인천, 광주지역의 공단의 고용인원은 10명 내외이다. 

시행령안에 상시 노동자 20인 이상으로 하면 산업단지는 휴게실 의무설치 무풍지

대가 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기준과 의무를 제도화해 귄리와 보호를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닌 배제와 차별 조장법, 의무 면제법이 될 것이다.       

사업장 면적이 작거나,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용휴게

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 사용주협의

회가 해당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역 공단(산단업지)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용휴게공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 

또한, 지하나 창고 등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도와 환기 기준 역시 명시되어

야 한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따라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

동자들이 편히 안정적으로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노사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설치 관리가 필수이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

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되찾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고 있

지만,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선거철 지나가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변화

가 없다. 온통 권력과 부를 독점한 세력을 위한 불평등 세상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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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무엇인가? 바로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평등하게 노동의 권리를 보

장해야 한다. 

전국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함께해온 우리는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

자들의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위해 공평하고 올바름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 평등

하게 쉴 권리가 누릴 수 있게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의

무 부여하는 휴게시설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하라!

2022년 2월 8일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규모 차별 없는 휴게실 설치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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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 20인 이하 국가산업단지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정보 / 2021년 11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표 인용]

* 임차업체는 입주업체에 포함   *총고용인원수에 일부 편차 있음.

임차률 46.6%

산업단지 입주(개사) 임차(개사) 고용 
현황(명)

업체당 
평균   

고용인 
수(명)

당월 전월

서울 12,652 12,711 2,854 143,749 11.4 

녹산 1,536 1,531 638 28,716 18.7 

대구 207 206 13 3,990 19.3 

남동 7,298 7,235 4,719 103,008 14.1 

부평 1,609 1,575 548 10,510 6.5 

주안 1,154 1,179 345 12,520 10.8 

광주첨단 1,676 1,658 621 18,386 11.0 

빛그린 60 60 1 678 11.3 

반월 8,429 8,217 4,574 111,156 13.2 

시화 10,772 10,742 6,943 124,015 11.5 

시화MTV 1,109 1,111 667 11,881 10.7 

파주탄현 44 45 8 312 7.1 

북평 43 43 34 733 17.0 

석문 139 139 21 1,278 9.2 

장항생태 20 19 1 326 16.3 

국가식품클러스터 167 164 40 777 4.7 

군산2 563 566 203 4,998 8.9 

익산 294 298 122 3,132 10.7 

대불 315 312 82 4,872 15.5 

안정 15 15 3 261 17.4 

계 48,102 47,826 22,437 585,29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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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인원 10만명 이상 국가산업단지 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정보 / 2021년 11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표 인용]

* 임차업체는 입주업체에 포함    *총고용인원수에 일부 편차 있음. 

임차률 48.8% 

산업단지 입주(개사) 임차(개사) 고용 
현황(명)

업체당 
평균   

고용인 
수(명)

당월 전월

서울 12,652 12,711 2,854 143,749 11.4 

남동 7,298 7,235 4,719 103,008 14.1 

반월 8,429 8,217 4,574 111,156 13.2 

시화 10,772 10,742 6,943 124,015 11.5 

계 39,151 38,905 19,090 481,92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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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산업단지 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정보.  2021년 11월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표 인용]

* 임차업체는 입주업체에 포함  *총고용인원수에 일부 편차 있음. 임차률 44.9%

산업단지 입주(개사) 가동(개사) 임차(개사) 고용 현황(명) 업체당 평균   
고용인 수(명)

당월 전월 당월 전월

서울 12,652 12,711 11,457 11,459 2,854 143,749 11.4 
녹산 1,536 1,531 1,448 1,446 638 28,716 18.7 
대구 207 206 130 126 13 3,990 19.3 
남동 7,298 7,235 7,079 7,044 4,719 103,008 14.1 
부평 1,609 1,575 1,601 1,566 548 10,510 6.5 
주안 1,154 1,179 1,141 1,170 345 12,520 10.8 
광주첨단 1,676 1,658 1,102 1,063 621 18,386 11.0 
빛그린 60 60 8 9 1 678 11.3 
온산 329 328 267 266 69 14,745 44.8 
울산ㆍ미포 811 814 665 669 199 89,752 110.7 
반월 8,429 8,217 7,768 7,561 4,574 111,156 13.2 
시화 10,772 10,742 10,532 10,491 6,943 124,015 11.5 
시화MTV 1,109 1,111 1,059 1,071 667 11,881 10.7 
파주탄현 44 45 42 40 8 312 7.1 
북평 43 43 29 29 34 733 17.0 
오송생명과학 69 69 63 63 10 4,299 62.3 
석문 139 139 64 64 21 1,278 9.2 
아산 401 401 382 382 168 15,134 37.7 
장항생태 20 19 8 8 1 326 16.3 
국가식품클러스터 167 164 84 84 40 777 4.7 
국가식품클러스터(외) 1 1 1 1 0 0.0 
군산 205 204 169 167 88 4,400 21.5 
군산2 563 566 465 464 203 4,998 8.9 
익산 294 298 266 267 122 3,132 10.7 
광양 174 174 140 140 0 14,194 81.6 
대불 315 312 274 273 82 4,872 15.5 
대불(외국인) 26 26 22 21 1 1,181 45.4 
여수 296 297 278 278 62 24,908 84.1 
구미 2,473 2,466 2,103 2,100 1,039 79,118 32.0 
구미(외) 24 24 24 24 24 4,085 170.2 
포항 107 106 93 93 0 12,197 114.0 
포항블루밸리 16 16 2 2 9 0.0 
경남항공 0 0 0 0 0 0

밀양나노 1 1 0 0 0 0 0.0 
안정 15 15 6 6 3 261 17.4 
진해 3 3 3 3 0 0.0 
창원 2,864 2,860 2,615 2,609 996 120,181 42.0 
계 55,902 55,616 51,390 51,059 25,102 970,656 17.36 


